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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resent study examined long-term effects of media use during early

childhood on grit in middle childhood,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attention

problems.

Methods: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6th, 7th, and 11th data sets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used. A total of 1,352 cases were finally selecte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path analysis, and bootstrapping were conducted.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use of media for educational purposes in

early childhood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ttention problems and grit.

However, when the media use time for play in early childhood was longer, levels

of attention problems in early childhood were higher and levels of grit in middle

childhood were lower. The mediating effect of attention problem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use time for play of young children and grit of middle

childhood was significant.

Conclusion/Implications: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the use of

media for play during early childhood needs to be carefully monitored because

it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attention and gri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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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그릿은 2007년 Dckworth에 의해 소개(Duckworth et al., 2007)된 이후 연구자들의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 이는 그릿이 인간의 전 생애의 성공적인 발달 결과들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Fernández-Martín et al., 2020).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끈기와 열정을 의미하며, 그 핵심 요인으로는 ‘노력 지속’과 ‘흥미 유지’가 포함된다(Duckworth

et al., 2007). 그릿은 자기통제, 성실성, 지구력 등의 개념과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다른 개념들과

핵심적으로 차별되는 점은 ‘노력’과 ‘흥미’를 ‘장기적’으로 유지한다는 요인을 포함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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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kworth et al., 2007). 예를 들어, 자기통제는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켜 더 가치 있는 만족감을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억제하는 능력(Tangeney et al., 2004)을 의미한다. 자기통제가 비교적 단

기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그릿은 보다 장기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임효진, 2017). 이처럼 그릿은 개인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과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높은 학업성취, 행복도, 성공적인 결혼생활 및 직업생활 등을 가능하

게 하는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이정림, 권대훈, 2016; 임효진, 2017; Eskteis-Winklet et al., 2014).

그릿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그릿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데 집중되었다. 즉, 성공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릿을 높은 수준으로 갖추

기 위해 아동에게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 밝히고자 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검토된 변수는 교사

관계, 또래관계나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 개인의 삶의 만족도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 예를 들

면,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지적인 관계를 맺고 즐거운 학급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초‧중‧고등학생의 그릿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김미숙 등, 2015). 또한 부모가 지나치게 엄

격한 규칙을 제시하고 지시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은 그릿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김

미숙 등, 2015), 일관적 양육 태도나(정혜원 등, 2020) 정서를 지지해주는 양육행동이 그릿의 수준

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한수연, 박용한, 2018). 종합하면, 아동을 둘러싼 인적

환경이 아동에게 지지적일 때 아동은 삶의 만족도를 높게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혜원 등(2020)은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 온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주로 친구,

교사, 부모 등과 같은 사회적인 관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릿과 관련된 요인을

보다 다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넓은 범위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주목받아 온 또래관계, 부모의 양육행동, 교사관계 등과 같은 변수가 그릿

에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재확인되었으며, 그 외에도 스마트폰 의존도, 협동심, 주의집중,

우울, 독서시간, 수면의 질 등 다양한 요인들이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업 관련 무기력감, 우울감이나 스마트폰 중독 경

향성이 그릿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김도희, 김혁진, 2021; 정혜원 등, 2022).

본 연구에서는 최근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새롭게 주목받은 변인 중 스마트폰과 같

은 미디어 사용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최근 아동의 미디어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미디어 사용이

전반적 발달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3-9세 유아동의

28.4%가 스마트폰 과의존 잠재적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

의존 잠재적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비율은 2019년 22.9%, 2020년 27.3, 2021년 28.4%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이처럼 스마트

미디어가 아동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최근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디어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김도희, 김혁진, 2021; 정혜

원 등, 2020, 2022), 그러나 학령 전기에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이 학령기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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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다. 오주현과 박용완(2019)에 따르면 스마트미디

어를 사용하는 연령은 점차 어려져 생후 12-24개월 무렵 최초로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하기 시작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만 12개월-6세 이하 영유아의 59.3%가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학령기뿐 아니라 학령 전기의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한 경험이 장기

적으로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선행연구들은 스마트 미디어 이용 경험이 아동의 그릿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제안하고 있으나,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러한 영향력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비하

다. 황매향(2019)은 미디어 중독은 그릿의 바탕이 되는 실행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Bailey et al., 2010), 그릿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실제로 미디어 이용이 그릿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다. 이후 대규모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서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광범위하게 검토하였으며, 스마트 미디어 이용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그릿에 부정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였다(김도희,

김혁진, 2021; 이재선, 최선철, 2020; 정혜원 등, 2020, 2022).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령기가

아닌 유아기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이 아동의 그릿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되지 못했으며, 스마트 미디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즉, 스마트 미디어가 아동의 그릿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는 대규모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유아기의 미디어 사용 시간

이 아동 중기의 그릿 수준에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보고자 하며, 두 변수의 관계를 유아

기의 주의집중 능력 발달이 매개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주의집중 능력에 주목하여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해보고자 하는 근거는 유아기의 미디어 사용이 주의집중 능력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릿은 주의집중 능력과 같은 고전적 인지능력과 구분

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Duckworth et al., 2007), 장기적인 목표를 유지하고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과정에는 주의집중력이라는 인지적 과정이 개입하게 된다(Kalia et al., 2018). 다시 말해, 장기적

목표를 위해 장애물과 방해물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는 개개인의 주의집중 통제능력이 기반되어야 한다(Kalia et al., 2018).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유아

기에 미디어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은 주의집중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8-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fMRI 연구에 따르면, 스크린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인지 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의 연결성이 낮게 나타났다(Horowitz-Kraus & Hutton, 2018),

대규모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서보림 등, 2020)에 따르면, 5세에 미디어를 이용해 놀이한

시간이 긴 경우 6세의 주의집중 문제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7세의 학교적응에도 부정적 영향

을 주었다. 또한 성별, 출생순위, 가구 월 소득, 부모의 학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4세

때 미디어 이용시간이 길수록 주의집중 문제의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김윤희 등, 2016). 미디어는

유아에게 많은 자극들을 빠르게 제공하기 때문에 뇌가 높은 수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

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Berman et al., 2008). 자극적인 미디어에 익숙해진 경우 유아의 인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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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 저하되고 충동적인 성향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주의집중의 문제를 경험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배구택, 노진형, 2019; 천희영, 2015; Nikkelen et al., 2014).

특히 본 연구가 유아기의 주의집중 능력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전두엽의 성숙과 함께

주의집중 능력의 발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양하게 주어지는 정보들 중 특정

정보에 선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 능력은 유아기에 급격하게 발

달하기 시작해 10세쯤 되면 성인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Klenberg et al., 2001). 고위인지기능인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은 도전적인 상황에서 목표하는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일련의 통

제적인 정신과정(Hughes et al., 2009)을 의미하는데, 실행기능에는 방해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고 목표로 하는 반응에 주의집중하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주의전환을 유연하게 하는 인

지적 과정이 포함된다(Ettenhofer et al., 2006). 실행기능은 영유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지속적으

로 발달하지만, 전전두엽의 생물학적 성숙과 함께 유아기에 발달 속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Morighuchi et al., 2015; Zelazo et al., 2013). 이렇게 형성된 주의집중 관련 신경 네트워크는 장기

적으로 아동의 인지발달 및 흥미 발견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van de Weijer-Bergsma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의 주의집중에 주목해, 유아기의 미디어 사용이 아동 중기의 그릿

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서 유아기의 주의집중 문제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편, 미디어의 사용이 주의집중 능력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

고되기는 했지만, 일부 연구는 미디어 사용이 오히려 주의집중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미디어 사용의 부정적 영향력을 보고한 연구들은 대

부분 스마트 미디어의 사용 목적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스마트 미디어 사용 시간의 양을

측정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스크린 미디어 사용한 시간이 길수록 인지 조절에 관여하는 뇌

영역의 연결성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Horowitz-Kraus & Hutton, 2018)에서는 스크린 미

디어 사용 시간에 대한 단일 질문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스크린 미디어 사용이 충동적인 외현화

문제행동 및 중독과 관련된 신경회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Zhao et al., 2022)에서

도 TV 프로그램 시청, 비디오 시청, 비디오 게임 수행, 전자기기로 문자 쓰기, 소셜 네트워킹 사

이트 방문, 비디오 채팅과 같은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여섯 가지 활동을 하는 데 보낸 시간을

보고하도록 하여 미디어 사용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스크린 미디어의 프로그램이나

앱은 교육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아동의 인지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종류의 미디어 사용에 대해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다

(Lillard et al., 2015). 실제로 미디어의 사용을 교육 목적으로 구체화해 그 영향력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 사용이 주의집중 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

대웅, 박윤현, 2018; 박윤현 등, 2019; 임동호, 이소미, 2018; Liu et al., 2021). Liu 등(2021)은 2-4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진 게임 앱을 12주 동안 주 2회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처치를 받은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시각적 응시 지속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 주의집중력이 더

향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의 미디어 사용 목적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것으

로 가정하고, 놀이를 위한 것과 교육을 위한 것으로 구분하여 각 목적에 따른 미디어 사용 시간

이 유아의 주의집중 및 아동 중기 그릿의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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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5세 시점 미디어 이용 시간(놀이 목적, 교육 목적)은 6세 시점 주의집중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6세 시점 주의집중 문제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5세 시점 미디어 이용 시간(놀이 목적, 교육 목적)은 6세 시점 주의집중

문제를 매개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은 2008년에 태어난 코호트 집단을 추적조

사한 자료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적용해 표본을 모집하였다. 1단계로 신생아 분만이 이루어

지는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하였고, 2단계로 선정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가구를 예비표

본으로 추출하였다. 3단계에서 예비표본 가구 중 패널 조사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힌 가구를 최종

표본으로 구축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6차(2013년), 7차(2014년), 11차(2018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유아기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5세 시점에 측정된 6차 데이터와

6세 시점에 측정된 7차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주의집중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6세 시점에 측정된

7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아동 중기의 그릿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 측정된

11차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한국아동패널은 총 2,1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응답이 모두 이루어진 대상인 1,352명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6차 데이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아동

1,352명 중 남아는 688명(50.9%), 여아는 664명(49.1%)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월령은 62.60개월

(SD=1.32)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평균 38.48(SD=3.90)이며,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572명(42.3%), 4년제 대학 졸업 미만인 경우가 630명(46.6%)이었다(무응답 150명). 어머니

는 연령 평균이 36.07(SD=3.61)이었고,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577명(42.7%),

4년제 대학 졸업 미만인 경우가 763명(56.4%)이었다(무응답 12명).

2. 연구 도구

1) 유아기 미디어 사용

유아기 미디어 사용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가 5세인 시점에 측정된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

다. 미디어의 사용 목적은 교육을 위한 것과 놀이를 위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보호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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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평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총 몇 시간인지 응답하도록 하였다(예: 1시

간은 1, 1시간 30분은 1.5로 코딩). 교육을 위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시청각 프로

그램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교육시간’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놀이를 위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TV 시청 및 인터넷, 전자기기를 사용한 놀이시간’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개방형

질문이었기 때문에 연속변수로 측정되었다. 교육을 위한 미디어 사용시간 값은 최솟값 0, 최댓값

4, 평균값 .17 (SD = .40)로 나타났다. 놀이를 위한 미디어 이용 시간은 최솟값 0, 최댓값 5, 평균값

1.38 (SD = .84)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가 교육목적보다는 놀이목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2) 유아기 주의집중 문제

유아기 주의집중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7차년도 패널 자료에서 활용된 유아행동평가척도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1.5-5) 중 주의집중 문제에 해당하는 문항을 발췌해 활용하였다

(오경자, 김영아, 2009). 해당 척도는 지필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보호자가 응답

대상이었다. 주의집중 문제는 5개 문항으로 측정되는데, 예시 문항으로는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 ‘이것하다 저것하다 행동이 금방 바뀐다’가 있다. 보호자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해당

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

중 한 가지를 골라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 문제 문항의 총점을 이용해 분석하였으

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1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 문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주의집중 문제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62로 확인되었다. 이는 .7 이상의 양호한 수준은 아니지

만, Churchill(1979)에 따르면 .6이상인 경우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척도

를 활용하였다.

3) 아동 중기 그릿

아동 중기의 그릿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 측정된 11차 데이터를 활용하

였다. 이 변수는 김희명과 황매향(2015)의 척도를 이용해 측정되었으며, 아동이 직접 설문에 응답

하는 방식이 이용되었다. 총 8개 문항을 활용한 5점 리커트 척도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시

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려고

한다(역문항)’, ‘나는 부지런하다’가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값은 .61로 확인되었다. 이는 .7 이상으로 양호하지는 않았지만, Churchill(1979)에 따라

.6이상이었기 때문에 수용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4) 통제 변인

통제 변인은 유아기에 경험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수준과 아동 중기의 스마트폰 및 PC 사용

시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각각 6차와 11차 데이터를 활용해 수집하였다. 유아의 미디어 사용이 길

어지면 유아기 전반적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수준이 낮아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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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김민희, 2015; 이종은 등, 2017; Neuman, 1995). 양육자와 상호작용하며 보내야 하는 시

간이 미디어와 상호작용하며 보내는 시간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자녀와의 상호작

용 수준이 낮은 양육자가 놀이시간을 채워주기 위해 미디어를 제공해주는 행동을 더 많이 할 가

능성도 있다. 실제로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높게 보고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미디어를 사용해

노는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대웅, 박윤현,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

와의 상호작용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유아기에 경험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수

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수준은 2011년 ECLS(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가 제공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2013년에 인출 및 번역한 다음, 이를

제 3자가 다시 역번역하여 ECLS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받은 것을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

된 4점 리커트 척도로, 어머니가 설문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 준다’,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 등이 있다. Cronbach’s 값은 .84로 양호하였다.

또한 유아기의 미디어를 사용한 놀이 시간이 아동 중기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동 중기(11차)에 측정된 미디어 사용 시간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아동 중기의 미디어 사용 시간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유아기의 미디어 사용이

아동 중기 그릿 수준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 아동이 직접 1일 평균 스마트폰 및 PC 사용 시간을 보고하도록 한 변수를 통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

SPSS 19.0(IBM Co., Armonk, NY)과 Mplus version 8.2 (Muthén & Muthén, Los Angeles, CA)을

활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변수들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의 d값을 검토하였으며,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VIF 값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유아기의 미디어 사용이 아동 중기의 그릿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의집중 문제의 매개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경로분석과 부트스트래핑을 수

행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변인의 기술 계치 및 상관관계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과 같

이 나타냈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한 결과, 교육을 위한 미디어 사용시간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 이하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Curran, West, & F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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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이에 따라 교육을 위한 미디어 사용시간 변수를 로그 변환하였으며, 왜도와 첨도가 각각

1.51, .32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켰다.

구분 1 2 3 4 5 6

1. 교육 미디어 사용 시간(5세) -

2. 놀이 미디어 사용 시간(5세) -.13** -

3. 주의집중 문제(6세) -.04 .10** -

4. 그릿(초 4) .02 -.12** -.11** -

5. 어머니 상호작용(5세) .11** -.15** -.09** .07* -

6. 미디어 사용시간(초 4) -.02 .21** .04 -.12** -.16** -

평균 .17 1.38 1.02 3.40 2.30 1.51

표준편차 .40 .84 1.30 .55 .50 .98

왜도 1.51 .68 1.38 .24 .36 1.37

첨도 .32 .65 2.02 .08 .25 2.96

*p <. 05, **p <. 01.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분석 (N=1,352)

표 1의 상관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아기의 교육을 위한 미디어 사용 시간이 길수록

놀이를 위한 미디어 사용 시간은 짧았으며(r = -.13, p < .01),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 = .11, p < .01). 또한 유아기의 놀이를 위한 미디어 사용 시간이 길수록 유아기

의 주의집중 문제 수준이 높고 아동 중기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긴 경향이 있었으며(r = .10, .21,

p < .01), 유아기 어머니의 상호작용 수준과 아동 중기 그릿 수준은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r = -.15,

-.12, p < .01). 유아기의 주의집중 문제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 중기의 그릿 수준이 낮았으며, 유아

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수준도 낮은 경향이 있었다(r = -.11, -.09, p < .01). 아동 중기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수준은 높고(r = .07, p < .05), 아동 중기 미디어 사용 시간

은 낮은 경향이 있었다(r = -.12, p < .01). 마지막으로 유아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

록 아동 중기 미디어 사용 시간은 낮은 경향이 있었다(r = -.16, p < .01).

2. 유아기 미디어 사용이 아동 중기 그릿에 미치는 영향과 유아기 주의집중 문제의 매개효과

유아기의 미디어 사용이 주의집중 문제를 매개로 하여 아동 중기의 그릿에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모형의 간명성을 위해 통제변수는 그림에

서 생략하였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표 2), RMSEA < .08, SRMR < .08, CFI > .90,

TLI > .90의 기준을 충족해 연구모형이 양호함을 확인하였다(Bentler, 1990; Hu & Bentl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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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χ² df RMSEA SRMR CFI TLI

2.133 2 .007 .011 .998 .990

표 2. 연구모형 적합도 (N=1,352)

최종모형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아기의 미디어 이용 교육 시간은

유아기의 주의집중 문제 및 아동 중기의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유아기

의 미디어 이용 놀이 시간은 주의집중 문제 및 그릿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의

5세 시점 미디어 이용 놀이 시간이 길수록 6세 시점 주의집중 문제 수준이 높아졌으며(β = .09,

p < .01), 아동 중기의 그릿 수준은 낮아졌다(β = -.10, p < .01). 또한 유아기의 주의집중 문제는

아동 중기의 그릿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β = -.09, p < .01). 즉, 유아기의 주의집중 문제 수준

이 높은 경우 아동 중기의 그릿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2. 최종 모형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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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의 미디어 이용 놀이시간이 주의집중 문제를 매개로 아동 중기의 그릿에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n = 10,000)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표 3), 유아기의 미

디어 이용 놀이시간이 아동 중기의 그릿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

해, 유아기에 미디어를 사용해 놀이하는 시간이 길수록 주의집중 문제가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주의집중 문제는 아동 중기의 그릿 수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장기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경로 β 95% C.I.

유이기 미디어 이용 놀이 시간 → 아동 중기 그릿 -.10** -.015 to -.002

**p <. 01.

표 3. 매개효과 검증 (N=1,352)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유아기의 미디어 사용시간을 놀이를 위한 목적과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나누어 보

고, 각 목적에 따른 미디어 사용 시간이 유아기 주의집중 문제를 매개로 아동 중기의 그릿에 장

기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얻었다.

첫째, 5세 유아기에 놀이를 위한 미디어 사용을 길게 하는 것은 6세 시기의 주의집중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의 보고들과 일치한다(김윤희 등, 2016; 배구

택, 노진형, 2019; 서보림 등, 2020). 놀이를 위한 미디어의 내용물은 흥미롭고 자극적인 것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에 빈번하게 노출될 경우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일상생활에서는

주의집중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Christakis et al., 2004). 즉, 빠르고 강도 높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유아는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충동성이 높아지며, 주의집중 문제

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Nikkelen et al., 2014). 특히 유아기는 주의집중 능력에 관여

하는 신경 회로가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van de Weijer-Bergsma et al., 2008; Zelazo et al., 2013)

이기 때문에, 유아기의 놀이를 위한 미디어 사용 시간은 장기적으로 인지적 발달 및 주의집중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5세 시점에 측정된 놀이를 위한 미디어 사용 시간

이 1년 후인 6세 시점까지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장기적 영향력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서보림 등, 2020; Peralta et al., 2018).

둘째, 5세 유아기에 측정된 교육을 위한 미디어 사용 시간은 6세 시기의 주의집중 문제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놀이를 위한 미디어 사용 시간이 길수록 주의집중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된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의 경우는 놀이

를 목적으로 한 미디어와 비교해 자극이 전달되는 속도가 느리고 내용이 비폭력적이며 아동 친

화적인 경향이 있다(Zimmerman & Christakis, 2007). 이러한 교육목적 미디어 내용의 특징으로 인

해 유아의 주의집중 능력의 발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적 목적을 가진 컨텐츠를 다루는 미디어 사용은 주의집중 능력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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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선행연구(김대웅, 박윤현, 2018; 박윤현 등, 2019; 임동호, 이소미,

2018; Liu et al., 2021)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의 이유를 본 연구에서 명확하

게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통제변인의 설정이 결과의 차이를 야기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미디어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아와 주양육자 간의 상호작용 수준이 낮아짐으로써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Neuman, 1995)에 근거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가구 월 소득만 통제변수로 고려하거나(박

윤현 등, 2019), 통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거나(김대웅, 박윤현, 2018), 실험 설계법(임동호, 이소

미, 2018; Liu et al., 2021)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수준을 통제한다면 교육

목적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더라도 주의집중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

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6세 시기의 주의집중 문제가 높을수록 아동 중기의 그릿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주의집중과

그릿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장유진 등, 2021; Ralph et al., 2017; Smith et al., 2020)은 주로

그릿이 주의집중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두 변인의 관계를 검토해 왔다. Smith 등(2020)

에 따르면,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흥미와 노력을 유지하기

위한 주의집중력을 높게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주의집중 능력과 그릿의 관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릿 수준이 높게 나타나면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주의집중 능력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의집중 능력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노력과 흥미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장유진 등, 2021).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주의집중 능력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인 유아기(Morighuchi et al., 2015; Zelazo et al., 2013)의 주의집중 문제가

아동 중기의 그릿 수준까지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이 연구는 종단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주의집중과 그릿의 인과 관계를 더욱 분명히 설정하여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넷째, 5세 시기의 놀이를 위한 미디어 사용 시간은 6세 시기의 주의집중 문제를 매개로 아동

중기의 그릿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기에 놀이를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를 오랫동안 사용

한 경우 주의집중 문제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아동 중기의 그릿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뇌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유아기에 지나치게 자극적인 미디어 콘텐츠에 노출된 아이들의

경우, 주의집중력 및 인지적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회로의 발달이 취약하게 이루어지고(Bailey et

al., 2010), 단조로운 일상에서 흥미를 느끼거나 주의집중을 할 수 있는 기제를 갖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목표를 위해 오랫동안 스스로의 흥미를 유지시키고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는 아동 중기의 미디어 사용 시간을 통제함으로써

유아기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가지는 고유한 영향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통제 변인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유아기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아동 중기까지 그릿의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함의점이 크다. 본 연구 결과는 유아기 아이들이 적절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과 보육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인 발달 결과를 위해 시급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3-9세 아동의 약 28%가 스마트폰 과의존 잠재적 위험군 혹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

회진흥원, 2022), 유아들을 위한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대한 고려가 더욱 신중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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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를 목적으로 한 미디어와 교육을 목적으로 한 미디

어의 어떤 요인이 두 변인의 주의집중력 및 그릿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르게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놀이를 목적으로 한 유아기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비교해 교육을 목적으로 한 유아기의 미디어 사용 시간은 주의집중 능력이나 그릿 수준

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놀이 혹은 교육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의 특성

을 자세히 검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이러한 차이를 유발했는지에 대

해서는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통제변인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미디어 사용시간의 영향력 중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수준이 미칠 수 있

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어머니와의 유아기 상호작용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자녀와의 상호작용 수준이 낮은 경우 자녀에게 놀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

미디어를 더 긴 시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였다(김대웅, 박윤현,

2018; Neuman, 1995). 또한 추가적으로, 유아기 미디어 사용이 아동 중기 그릿에 미치는 영향력에

집중하기 위해 아동 중기의 미디어 사용시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미디어가 주의집중력 및 그릿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변

인들이 있다. 예컨대, 유아가 미디어 사용을 위해 시간을 보낸 만큼 바깥 놀이나 책 읽기 등과

같은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른 유형의 놀이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것이 오염 요인으로 작용했

을 수도 있다(Neuman, 1995). 따라서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통제변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양육

하는 부모 및 교사들에게 유아들이 놀이를 목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놀이를 목적으로 한 미디어 사용은 유아기의 주의집

중 능력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동 중기의 그릿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성

공적인 인생의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는 그릿을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유아기의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기 미디어 사용의 영향력을 목적에

따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 사용의 경우 놀이가 목적

인 경우와 다르게 유아의 주의집중 능력이나 아동 중기의 그릿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기의 미디어 사용의 영향력을 분석할 때 그 목적에 따라 구분해 다룰 필요

가 있으며, 교육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의 어떤 요인이 미디어 사용의 부정적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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